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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경 하다보면경기변동이나경쟁격화와같은외부의위협과조직역량의저하와같은내부

문제로인해어려움에자주직면하게된다. 승승장구하고있는기업들의비결은무엇일까? 세계적

컨설팅사인 베인&컴퍼니(Bain & Company)의 Chris Zook과 James Allen은 그들의 저서

‘반복성(Repeatability)’에서 복잡성을 현대기업의‘소리없는 킬러’로 보면서 기업의 업무활동을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성공하는 기업들은 사업을 차별화하고 해당 사업모델을

최대한단순화하는한편신규사업발굴에도이단순성의논리를가차없이적용하고있다는것이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회사

인 드비어스(De Beers)의 전 CEO인 Gareth Penny의 말처럼“경 자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

고핵심적인과제에집중함으로써제한된기업역량을효과적으로활용”해야할역할이있다.

혁신이 빠진 채 단순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앙꼬 빠진 찐빵과 같다. 코닥, 제록스, 노키아 등 정상

에서 스러져간 기업들은 혁신성이 부족하 다. 특히 1990년대 명확한 사업모델과 차별화된 기업

문화, 뛰어난 판매 네트워크 역량을 보유하다가 기존의 사업모델과 전략만을 반복스럽게 고집함

으로써고객니즈의변화에적응하지못했던노키아가대표적인사례로거론되고있다.

BS경제인사이트

경/ /전/략

환자 : 이 하나빼는데얼마지요?
의사 : 2만원입니다.
환자 : 단 일분도안걸리는데요?
의사 : 원하시면천천히뽑아드릴수도있어요.

[치과에서]

김수진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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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외/환

지난 18일 한국은행이발표한‘2012년 중 자금순환’에따르면가계부문의금융자산규모는 2,500

조원에육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계금융자산중예금·현금의비중이 45.5%로가장높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27.1%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10년전과 비교해

보면예금·현금에서금융투자상품및보험·연금으로금융자산구성에서변화가나타나고있다.

자본시장 보다는 은행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이 발달한 한국과 일본에서는 가계의 금융자산이 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적은 예금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다 일본의 가계가 더욱

보수적이다. 이에 비해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국의 가계는 예금 보다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보험ㆍ연금을 중심으로 금융자산을 구성하고 있다. 2008년 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과 국의

가계가크게어려움을겪은것도이러한자산구성에기인한것이다.

강태훈 수석연구원

주요국의 가계금융자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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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마케팅 권위자인 로히트 바르가바(Rohit Bhargava) 교수는 그의 저서
‘Likeonomics’(호감(Like)과 경제학(Economics)을 합성한 신조어)에서 비지니스
상대방의호감을얻을수있는 TRUST원칙을제시

T : Truth    R : Relevance    U : Unselfishness    S : Simplicity    T : Timing

[호감을 얻는 TRUST 원칙]

경/제/일/반

지난 26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실질GDP 성장률은 2.0%로 전년 성장률 3.7%에

비해하락하 다. 수출(9.1%→4.2%) 및 민간소비(2.4%→1.7%) 증가세둔화가주요원인이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은 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4.8%(2000~2007년)에서 2.1%(2009~

2012년)로 급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지난해에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전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60대이상연령층을중심으로나타나던소비성향의저하현상이30대~50대로확대된것이다.

신정부에서시행또는추진하고있는국민행복기금, 보육료지원, 기초연금정책이미래에대한국

민들의불안심리를줄이는데기여함으로써소비심리가회복되기를기대해본다.

백충기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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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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